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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s: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recruit 434 participants 
from five nursing departments. The investigators us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5 to November 25,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ree-step hierarchical re-
gression analysis. Result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
ior, and role model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whole model 
was 63%.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developing a nurs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model focusing on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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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2026년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

축,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 이는 기존의 병원, 요양

원과 같은 시설 중심의 인프라만으로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건강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패러다

임이 전환함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건강수명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투자가 다양한 산업에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건강 관련 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을 예측하였다[2].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헬스케어분야의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3]. 

간호사 역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전통적으로 해 오던 간

호업무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방문간호를 포함

한 간호사의 재가 장기요양 사업의 창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

다[4]. 간호사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응답한 간호사

의 85%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희망 창업분야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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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어린이집, 실버용품의 순으로 파악되었다[5].

창업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으로는 신기술 및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 경제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다[6]. 창업교육 또한 도전정신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

를 육성할 수 있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도 일치한다[7]. 최근 들어 전 세계 교육 혁신화의 핵심으로 기

업가정신교육을 설정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확

대를 권고하고 있음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6].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

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8]. 즉 간호창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

보다도 잠재적인 창업가인 간호대학생이 향후 기회가 주어졌

을 때 창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개발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간호대학

생 대상의 창업의도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창업의도에 영향

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9] 및 간호대학생 창업의도 예측모형 

연구[10]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위험감수성향이나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등과 같이 개인의 성

격 및 특성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태도나 신념이 어떻

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래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심리행

동모델을 적용한 창업의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

의도로부터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이론의 대표적 모델

은 Ajzen [12]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다. Ajzen [12]은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

수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

는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11]. 또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에 계획된 

행동이론은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기틀로서 

널리 지지되어 왔다. 

창업의도를 연구한 초기 결과들은 창업가를 구분 짓는 독특

한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중 자기효능

감은 오늘날까지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

로 밝혀져 왔다[13]. Boyd와 Vozikis [14]는 창업자의 과업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자기효

능감으로 보았고, 이를 창업 실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설명

하였다. 이 외에 창업의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탐색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표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역할모델 등이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9,15,16]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간호 및 보건 분야의 창업에 있

어 간호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창업 기회를 탐색

하여 전문적, 주체적으로 창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시스템에서

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창업의도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및 역할모델을 포

함하여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창

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간호창업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창업의도,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역할모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의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역할모델, 태도, 주관

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

3. 용어정의 

1)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미래에 창업가로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계획

이나 의도로, 창업활동과 행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18]. 본 연구에서는 Lee [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20]. 

본 연구에서는 Chung과 Chae [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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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즉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여 성과

를 창출하려는 의지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Hwang [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

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인 마인드이다[24]. 본 연구에서는 Kang과 Yang [24]의 연구

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역할모델 

역할모델은 특정 행동에 대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

함으로써 사회적. 인지적 행동을 배우고 타인과 같은 역할 수

행 속에서 모델 대상의 가치와 태도, 행동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다[20]. 본 연구에서는 Cho와 Lee [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관하여 미래 목표행동에 대

한 몰입을 나타내며 그 행동의 실행여부를 예측하는 행동의도

모델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의 3 요인으로 구

성된다[12].

(1) 태도

태도는 창업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의미한다. 개인적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

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12]. 행위에 대한 태도

가 호의적일수록 그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25]. 본 연구

에서는 Sung과 Kim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어

떻게 지각하고 이를 얼마나 수용하는 지를 나타낸다[12]. 자신

에게 중요한 준거인이 자신의 행동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행동 수행을 촉진하는 주관적 규범을 가진다[25]. 

본 연구에서는 Sung과 Kim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인지된 행위통제

인지된 행위통제는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여기는 

정도이며,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고 어려운 

가에 관한 개인의 지각이다[12]. 본 연구에서는 Sung과 Kim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5개 지역 대도시에 소재한 5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

요인과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역할모델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표본크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5개 지역 대도시에 소재한 5개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 

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

기 .15, Power .95, 유의수준 .05에서 독립변수 12개(연구변수 

7개, 일반적 특성 5개) 일 때 필요한 표본수 184명과 5개 그룹을 

가지는 ANOVA 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25, Power .95, 유의

수준 .05 일 때 필요한 표본수 305명이 산출되어 이에 분석에 

필요한 유효 표본수는 총 305명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탈락률 

30%와 5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간호학과에 100부씩 

50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 43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연구도구

1) 창업 의도

창업의도는 Lee [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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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ee [19]의 도구 사용

허가를 받았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는 .92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 [20]의 이론을 근거하여 Chung과 

Chae [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문항으로, Chung과 Chae [21]의 도구 사용허가를 받았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Hwang [23]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Hwang [23]의 도구 사용허가를 

받았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

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욕구가 높음을 의

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6이었다.

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Kang과 Yang [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으로 혁신성 4문항, 위험감수성 

4문항, 진취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
는 각각 .83, 80,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 .76, .65이었다.

5) 역할모델

역할모델은 Cho와 Lee [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

을수록 역할모델에 대한 긍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에서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는 .89이었다.

6)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Ajzen [12]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Sung과 Kim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인지된 행위통제 6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Sung과 Kim [25]의 도구 사용허가를 받았다.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

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가 우호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각각 .69, .91, .68이었고, 본 연구는 .80, .89, .81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었으며, 연구자가 각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을 위

해 연구자가 직접 간호학과 재학생 3, 4학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나왔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설문지 수거박스에 설문지와 동

의서를 각각 따로 제출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0~15분 소

요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서울 99부, 경기 99

부, 충청 99부, 경상 98부, 전라 93부 등 488부(97.6%)를 회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54부를 제외한 434부(87.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수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IBM SPSS soft-

ware)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실수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

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창업의도에의 영향요인은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three 

-steps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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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34)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352 (81.1)
 82 (18.9)

Age (year) 19~24
25~29
30~59

342 (78.8)
 60 (13.8)
32 (7.4)

24.01±5.72

School year 3rd
4th

234 (53.9)
200 (46.1)

Family start-up Yes
No

187 (43.1)
247 (56.9)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Yes
 General elective
 Special lecture
 Start-up circle
 On-line class

No

109 (25.0)
 60 (13.8)
38 (8.8)
 9 (2.1)
 2 (0.5)

325 (75.0)

Region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Jeolla-do

 97 (22.4)
 90 (20.7)
 90 (20.7)
 94 (21.7)
 63 (14.5)

Table 2. Summary of Research Variables (N=434)

Variables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Entrepreneurial intention 2.61±0.94 1.00 5.00 0.15 -0.40 

Self-efficacy 3.64±0.60 1.43 5.00 -0.35 0.76 

Need for achievement 3.73±0.53 2.00 5.00 -0.10 0.56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Risk-taking
 Proactiveness

3.34±0.55
3.18±0.72
3.39±0.68
3.46±0.63

1.92
1.00
1.50
1.75

5.00
5.00
5.00
5.00

0.17 
0.09 

-0.22 
0.03 

0.32 
-0.35 
0.09 

-0.21 

Role model 2.60±0.89 1.00 4.83 -0.04 -0.70 

Attitude 2.92±0.70 1.00 4.80 -0.22 -0.10 

Subjective norm 2.88±0.92 1.00 5.00 -0.02 -0.39 

Perceived behavior control 2.78±0.69 1.00 5.00 -0.31 0.45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WRDIRB-

2018-01)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본 연구참여 대상자의 윤

리적 보호를 위해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기밀성, 위험성 및 이

득, 및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자는 자

의에 따라 연구참여가 가능하고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

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

될 것임을 함께 설명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고유 식별번호

를 부여하였고, 동의서는 분리하여 잠금장치로 보관하였다. 설

문자료는 자료수집 3년 후 파쇄기를 통해 폐기 예정이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1). 대상자는 모두 434명으로 여학생 352명(81.1 

%), 남학생 82명(18.9%)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24.01±5.72

세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234명(53.9%), 4학년이 200명(46.1%)

이었다. 가족창업 경험이 있는 학생이 187명(43.1%), 없는 학생

이 247명(56.9%)이었으며,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은 109명

(25%), 없는 학생이 325명(75%)이었다. 창업교육 수강 경로는 

교양과목이 60명(13.8%), 대학 또는 학과 특강이 38명(8.8%), 창

업동아리가 9명(2.1%), On-line강좌가 2명(0.5%)이었다. 소속 

대학의 지역은 서울 97명(22.4%), 경기 90명(20.7%), 충청 90명

(20.7%), 경상 94명(21.7%), 전라 63명(14.5%)이었다. 

2. 연구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각각 측정 변수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창업의도는 2.61±0.94

점, 자기효능감은 3.64±0.60점, 성취욕구는 3.73±0.53점, 기

업가정신은 3.34±0.55점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의 경우 

하위영역인 진취성은 3.46±0.63점, 위험감수성은 3.39±0.68

점, 혁신성은 3.18±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모델은 2.60 

±0.89점이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인 중 태도는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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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34)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efficacy
Need for 

achievement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Risk-tak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2.56±0.93 
2.82±0.96 

-2.27
(.024)

3.62±0.57 
3.74±0.72 

-1.41
(.163)

3.71±0.52 
3.81±0.54 

-1.64
(.102)

3.12±0.72 
3.40±0.67 

-3.16
(.002)

3.34±0.69 
3.60±0.59 

-3.17
(.002)

Age 19~24a

25~29b

30~59c

2.55±0.92 
2.66±1.00 
3.16±0.87 

6.47
(.002) 

c＞a, b*

3.62±0.58 
3.63±0.70
3.90±0.56 

3.35
(.036)
c＞a*

3.70±0.52 
3.75±0.55
4.00±0.53 

5.07
(.007)
c＞a*

3.14±0.71 
3.18±0.75 
3.54±0.72 

4.54
(.011)
c＞a* 

3.34±0.66 
3.57±0.71 
3.61±0.71 

4.79
(.009) 
c＞a*

Year 3rd
4th

2.51±0.94 
2.73±0.93 

-2.50
(.013)

3.55±0.65 
3.74±0.53 

-3.24
(.001)

3.68±0.56 
3.79±0.49 

-2.24
(.025)

3.10±0.70 
3.27±0.73 

-2.54
(.011)

3.32±0.69 
3.48±0.66 

-2.50
(.013)

Family start-up Yes
No

2.78±0.94 
2.48±0.92 

3.29
(.001)

3.68±0.56 
3.61±0.63 

1.13
(.259)

3.77±0.48 
3.69±0.56 

1.55
(.121)

3.24±0.69 
3.12±0.74 

1.74
(.082)

3.45±0.66 
3.35±0.69 

1.66
(.098)

Experience in EE Yes
No

2.71±1.02 
2.58±0.91 

1.33
(.185)

3.74±0.58 
3.60±0.61 

2.08
(.038)

3.81±0.54 
3.70±0.52 

2.02
(.044)

3.27±0.71 
3.14±0.72 

1.55
(.123)

3.47±0.68 
3.36±0.67 

1.48
(.141)

Variables

Entrepreneurship
Role model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oactiveness Attitude Subjective norm PBC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3.45±0.63 
3.50±0.64 

-0.67
(.504)

2.58±0.88 
2.71±0.93 

-1.17
(.244)

2.88±0.71 
3.09±0.61 

-2.68
(.008)

2.87±0.94 
2.95±0.82 

-0.73
(.463)

2.74±0.70 
2.93±0.62 

-2.34
(.020)

Age 19~24a

25~29b

30~59c

3.46±0.61 
3.31±0.71 
3.65±0.63 

3.22
(.041)
c＞b*

2.53±0.89 
2.77±0.88 
3.12±0.75 

7.79
(＜.001)
c＞a*

2.90±0.70 
2.90±0.71 
3.15±0.53 

1.89
(.151)

2.85±0.90 
2.82±1.08 
3.33±0.69 

4.21
(.015)

c＞a, b*

2.74±0.69 
2.78±0.76 
3.14±0.44 

4.86
(.008)
c＞a*

Year 3rd
4th

3.41±0.65 
3.51±0.61 

-1.55
(.121)

2.57±0.92 
2.65±0.85 

-1.02
(.307)

2.85±0.68 
3.00±0.70 

-2.34
(.020)

2.88±0.90 
2.89±0.94 

-0.20
(.846)

2.71±0.67 
2.86±0.70 

-2.54
(.011)

Family start-up Yes
No

3.46±0.63 
3.46±0.63 

0.02
(.986)

3.06±0.81 
2.26±0.79 

10.27
(＜.001)

2.99±0.70 
2.86±0.69 

1.90
(.058)

3.02±0.91 
2.78±0.91 

2.80
(.005)

2.83±0.68 
2.73±0.70 

1.55
(.122)

Experience in EE Yes
No

3.58±0.65 
3.41±0.62 

2.48
(.013)

2.82±0.95
2.53±0.86 

3.06
(.002)

2.99±0.76 
2.89±0.67 

1.27
(.206)

2.99±0.96 
2.85±0.90 

1.36
(.174)

2.87±0.69 
2.74±0.69 

1.68
(.094)

*Scheffé́́ test; PBC=Perceived behavior control; EE=entrepreneurship education.

±0.70점, 주관적 규범은 2.88±0.92점, 인지된 행위통제는 

2.78±0.69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정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창업의도(t=-2.27, p=.024), 기업가정

신 중 혁신성(t=-3.16, p=.002), 위험감수성(t=-3.17, p=.002), 

계획된 행동이론 중 태도(t=-2.68, p=.008), 인지된 행위통제

(t=-2.34, p=.020)에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하게 점수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창업의도(F=6.47, 

p=.002)에서 30~59세군이 19~24세군 또는 25~29세보다 유

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자기효능감(F=3.35, p=.036), 성취욕

구(F=5.07, p=.007),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F=4.54, p=.011), 

위험감수성(F=4.79, p=.009), 진취성(F=3.22, p=.041)과 역

할모델(F=7.79, p<.001) 및 계획된 행동이론 중 주관적 규범

(F=4.21, p=.015), 인지된 행위통제(F=4.86 p=.008)에서 차이

를 보였다(Table 3). 

학년에서는 4학년이 창업의도(t=-2.50, p=.013), 자기효능

감(t=-3.24, p=.001), 성취욕구(t=-2.24, p=.025),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t=-2.54, p=.011), 위험감수성(t=-2.50, p=.013), 계

획된 행동이론 중 태도(t=-2.34, p=.020), 인지된 행위통제(t= 

-2.54, p=.011)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족창업경

험이 있는 경우 창업의도(t=3.29, p=.001), 역할모델(t=10.27, 

p<.001), 계획된 행동이론 중 주관적 규범(t=2.80, p=.005)에

서 유의하게 높았고,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기효능감

(t=2.08, p=.038), 성취욕구(t=2.02, p=.044),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t=2.48, p=.013), 역할모델(t=3.06, p=.002)에서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소속 대학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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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N=434)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efficacy

Need for 
achievement

Entrepreneur-
ship

Role model Attitude
Subjective 

norm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elf-efficacy .30 (＜.001)

Need for achievement .26 (＜.001) .76 (＜.001)

Entrepreneurship .39 (＜.001) .59 (＜.001) .63 (＜.001)

Role model .48 (＜.001) .22 (＜.001) .20 (＜.001) .28 (＜.001)

Attitude .70 (＜.001) .27 (＜.001) .23 (＜.001) .35 (＜.001) .31 (＜.001)

Subjective norm .61 (＜.001) .21 (＜.001) .21 (＜.001) .36 (＜.001) .41 (＜.001) .69 (＜.001)

PBC .69 (＜.001) .34 (＜.001) .32 (＜.001) .44 (＜.001) .37 (＜.001) .31 (＜.001) .41 (＜.001)

PBC=Perceived behavior control.

4.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창업의도와 자기효능감(r=.30, p<.001), 성취욕구(r=.26, 

p<.001), 기업가정신(r=.39, p<.001), 역할모델(r=.48, p< 

.001), 태도(r=.70, p<.001), 주관적 규범(r=.61, p<.001), 인지

된 행위통제(r=.69, p<.001)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1단계에서는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창업의

도 정도와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은 연속변수 그대로, 성별

(여성), 학년(4학년), 가족창업경험(유경험) 및 창업교육경험

(유경험)은 더미변수로 전환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

계에서는 본 연구결과 창업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던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역할모델을 독립변수

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본 연구결과 창업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관

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투입하였다. 분석에 앞서 분산팽

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한 결과, 범위

가 1.01에서 2.71로 10 미만이고, 공차한계는 .37에서 .98로 모

두 0.1 이상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값도 최대가 1.75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 가족창업(β=.14, p=.004), 연령(β=.13, 

p=.008), 학년(β=.12, p=.013), 성별(β=-.11, p=.019) 순으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

수의 설명력은 7%였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 역할모델(β=.41, 

p<.001), 기업가정신(β=.24, p<.001)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2%로, 1단계

에 비해 25%p 더 증가하였다. 3단계 회귀모형에서 태도(β= 

.37, p<.001), 인지된 행위통제(β=.25, p<.001), 역할모델(β= 

.21, p<.001), 주관적 규범(β=.12, p<.001) 순으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3%로, 2단계에 비해 31%p 더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는 2.6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는 2.32점, 2.70점

[9,10]으로 나타났고, 경영대학생의 3.39점[8], 이공계 대학생

의 2.84점[26], 창업교육을 받은 일반대학생의 2.89점[27] 등과 

비교 시 같은 5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은 3.64점으

로 수도권 대학생의3.68점, 간호대학생의 3.48점 등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10,21], 성취

욕구는 3.73점으로 아시아 4개 대학생 대상 연구의 3.77점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15]. 기업가정신은 이공계 대학생의 진취성 

3.89점, 혁신성 3.25점, 위험감수성 2.92점[26]과 비교 시, 위험

감수성에서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공대 

학생의 태도 4.62점, 주관적 규범 4.51점, 인지된 행위통제 3.24

점[28], 일반 대학생의 태도 4.79점, 주관적 규범 4.18점, 인지된 

행위통제 3.25점[29] 등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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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N=434)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p VIF  B β t    p VIF  B β t    p VIF

(Constant) 2.08 　 9.83 ＜.001 　 -0.14 　 -0.42 .678 　 -1.07 　 -4.26 ＜.001 　

Age 0.02 .13 2.64 .008 1.09 0.01 .06 1.30 .193 1.12 0.01 .04 1.38 .167 1.12 

Gender* (Female) -0.27 -.11 -2.35 .019 1.01 -0.13 -.06 -1.35 .177 1.04 -0.04 -.02 -0.57 .568 1.05 

Year* (4th) 0.23 .12 2.49 .013 1.06 0.09 .05 1.18 .239 1.09 0.05 .02 0.77 .442 1.11 

Family start-up* (Yes) 0.26 .14 2.86 .004 1.05 -0.09 -.05 -1.07 .286 1.28 -0.02 -.01 -0.29 .774 1.29 

Experience in EE* (Yes) 0.08 .04 0.74 .462 1.05 -0.05 -.02 -0.59 .557 1.06 -0.06 -.03 -0.85 .397 1.06 

Self-efficacy 0.17 .11 1.67 .095 2.51 0.06 .04 0.86 .388 2.54 

Need for achievement -0.12 -.07 -1.02 .310 2.70 -0.07 -.04 -0.76 .450 2.71 

Entrepreneurship 0.40 .24 4.34 ＜.001 1.84 0.07 .04 0.98 .328 1.99 

Role model 0.44 .41 8.80 ＜.001 1.38 0.23 .21 5.73 ＜.001 1.56 

Attitude 0.50 .37 8.63 ＜.001 2.07 

Subjective norm 0.12 .12 2.71 .007 2.15 

PBC 0.34 .25 5.08 ＜.001 2.67 

R2=.07
Adj. R2=.06

F=6.69, p＜.001
Durbin-Watson=1.75

R2 (ΔR2)=.32 (.25)
Adj. R2 (ΔR2)=.30 (.24)

 F=22.00, p＜.001
 Durbin-Watson=1.75

R2 (ΔR2)=.63 (.31)
Adj. R2 (ΔR2)=.62 (.31)

F=59.42, p＜.001
Durbin-Watson=1.75

*Dummy variables=Gender (Male=0, Female=1), Year (3rd=0, 4th=1), Family start-up (No=0, Yes=1),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No=0, Yes=1); PBC=Perceived behavior control; EE=entrepreneurship education.

이를 보였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

정신 등은 일반 대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파

악되었으나, 창업의도는 경영학과, 이공계열,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경영학과나 이공계열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과 비교 시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학과, 이공계열, 창업선도대학은 전공으

로서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내 창업 관련 행사 및 적극적

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 학생에게 창업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간호대학생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병원 취업이 거의 모든 간호대학의 졸업 후 진로

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부 과정 중에 간호창업에 대해 접할 기회

는 흔치 않다. 대학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창업에 크

게 관심이 없는 학생이 창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

대학생의 창업역량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대학과 학과 내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의 차이분석에서는 남학생, 30

대 이상, 4학년, 가족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의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 반면 소속 대학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최근 들어 간호학과에 남학생의 입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비율은 20% 가까이로 나타났다. 

2017년도 남자간호사로 종사하는 비율은 10.96%로 전체 남자 

간호사 중 절반이 넘는 7,493명(59.1%)이 최근 5년 동안 배출되

었으며, 일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중 남학생 입학율은 2014년

도 12.6%, 2016년도 20.7%, 2018년도 22.5%를 차지하여 남학

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30]. 남학생은 창업의도, 혁

신성, 위험감수성, 태도, 인지된 행위통제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남학생이면서 창업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18,24]. 연령에서는 30세에서 58세까지가 7.4%

를 차지하였는데, 이와 같이 30세에서 58세의 연령대에서 창업 

관련 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타 전공의 대학을 졸업한 후 상

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간호학과에 재입학하거나 또는 노인

요양시설 등과 같이 간호창업을 염두에 두고 다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u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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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5] 은 시니어 창업의도 연구에서 직장경험을 통한 네트

워크, 업무경험과 정보 및 숙련된 기술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사업 영역에서 창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난 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과 대학 졸업 

후 간호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이제는 학부 교육과정에서 졸업 경로를 병원 취

업 뿐 아니라 간호창업에도 비중을 두어, 학생이 간호창업 역

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

로 학생이 졸업 후 또는 간호사가 되어 창업의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년에서는 4학년이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9,18].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진취성, 역할모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창업교육 수강률

은 25% 수준으로 타 과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었다[24,26]. 세

계적 인재 개발의 흐름은 혁신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대학이 창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대학생 창업교육의 확대와 실제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이

를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과 4학

년 학생에게서 다른 전공 분야 학생과 마찬가지로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학생의 요구에 기반한 간호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면,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 및 병원 취업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간호창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는 바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내 사내기업가정신

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졸업 후 병원으로 진출한 간호사

에게 필요한 조직 적응 역량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창업경험 즉, 가족의 사업적 배경 역시 창업에 영향

을 주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성공

적 창업 역할모델은 부모 이외에도 가족, 친척, 주변의 지인, 유

명한 사업가 등의 존재를 통해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8]. 따라서 학과 내 특강 등의 형

식으로 간호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호창업가를 

초청하여 학부생에서부터 간호창업에 대한 경험의 빈도를 늘

리는 것도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수는 연구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창업의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Jin과 Park [16]의 연구에서도 청년의 창업의도

에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Sung과 

Kim [25]의 시니어 창업의도 연구에서도 태도와 인지된 행위

통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Yue, Yun과 Park 

[28]의 한국의 컴퓨터전공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Kim과 Kim [29]

의 연구에서도 태도와 인지된 행위통제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규범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창

업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

들을 고찰해 볼 때, 계획된 행동이론이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기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계획된 행동이론이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이론 모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간호학의 특성에 적합한 간호창업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된 행동이론 중 태도가 가장 컸고, 다음 인지된 행

위통제, 역할모델, 주관적 규범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3%로 이는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보

다 31%p가 증가한 결과이었다. 결론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의 3개의 구성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유의

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창업의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16,28,29]. 특히 간호

대학생의 계획된 행동이론 구성요인의 점수가 타 전공 대학생

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도의 63%를 설명하여 높

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

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요인이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기업가정신과 같은 사회, 심리적 특성

보다도 창업의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창업의도가 있다는 것은 창업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가 긍정

적인 것을 의미하며[8], 특히 미래 창업행동을 예측하기 어려

운 간호대학생에게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은 추후 창업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12]. 본 

연구는 그 동안 창업교육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간호학과에서 

향후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창업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

의 창업의도를 높이고 나아가 간호창업가 양성과 간호창업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

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부 때부터 필요한 간호창업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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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간호창업가를 역할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에게 창업 친화적인 주관적 규범을 발

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인지된 행위통제를 높여 스스

로 창업행동을 할 수 있는 창업가적 역량을 갖춰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

다. Boyd와 Vozikis [14]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과정

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도전을 능숙하게 통제하며, 처

해진 환경 속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반면 Lee [10]의 

간호대학생 창업의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여, 연구결과 

간에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

증도 필요함을 제안하다.

간호사가 향후 간호창업의 주역으로서 창업역량을 발휘하

려면 창업행동에 앞서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호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주변

인도 간호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동시에 간호창업은 ‘해 

볼만 하다’라는 인지된 행위통제가 내면에 지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부터 교육과정에 간호창업을 소개하고, 체

계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며, 역할모델인 선배 간호창업가

와의 교류를 넓혀 창업의도를 강화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

지된 행위통제 요인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간호

대학생의 내적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창업기회를 만나 비로소 

간호창업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간호창업에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이 창업

의도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기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간호창업 관련 연구를 견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 개발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향후 학부 교과과정부터 체계적인 간호창업교육 및 실습, 

간호창업가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화하고, 

간호협회 차원에서도 간호사의 간호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

어 내고,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하여 간호창업 장.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재무회계, 마케팅, 경영 등의 창업 핵심역량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간호창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후속 연구 수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

생의 창업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상을 확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수 혹은 조절변수로서 창업의도에 영향하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일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간호 고유의 특성을 반영

한 간호창업교육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창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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